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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2016� NOWPOP� 국제연안정화�및�한중일�장관회의�국제�워크숍

2016년� 10월� 17일�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부설�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�이종명�

sachfem@nate.com

러시아�슬라비안카에서�개최,� 한중일러�해안쓰레기�관리성과�공유

‘2016� 북서태평양� 해양보전� 실천계획(NOWPAP)� 국제

연안정화� 및� 한중일장관회의� 공동� 워크숍’이� 9월� 23일

부터� 24일까지� 러시아� 슬라비안카에서� 열렸다.� 한국,�

중국,� 일본,� 러시아� 4개국이� 참가하고� 있는� ‘북서태평양�

해양보전� 실천계획(North� West� Pacific� Action� Plan,�

NOWPAP)’은� 이� 지역에서� 국제연안정화(International�

Coastal� Cleanup,� ICC)의� 활성화를� 위해� 매년� 회원국

이� 번갈아� 가면서� 연안정화� 행사를� 개최하고� 있다.� 특

히,� 2015년부터는� 한중일환경장관회의의� 결의에� 따라�

이� 행사에서� 공동� 워크숍도� 함께� 진행되고� 있다.� 이번�

행사에는� 한중일러� 4개국� 정부� 공무원,� 연구자,� NGO�

등� 30여명이�참가했다.

23일� 진행된� 워크숍에서는� 한중일러� 4개국에서� 진행

되고� 있는� 해양쓰레기� 연구와� 관리� 정책의� 성과가� 소

개되었다.� 우리나라에서는� 전국� 연안� 해안쓰레기� 일제

조사� 결과(이종명,� 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),� 페스

티로폼� 부표� 통합� 관리� 체계� 구축(김경신,� 한국해양수

산개발원),� 충청남도� 주민� 참여� 해양쓰레기� 관리� 사업

(황효성,� 충남도청)� 등을� 소개했다.�

24일에는� 4개국� 참가자들이� 모두� 인근� 바닷가에서�

연안정화� 행사를� 진행했다.� 연안정화에는� 지역� 학교의�

청소년들도� 참가했다.� 어른� 참가자와� 학생� 참가자� 두�

팀으로� 나누어� 같은� 면적에서� 어느� 팀이� 더� 많이� 쓰

레기를�줍는지�경쟁을�벌였는데,� 학생� 팀이� 승리했다.

일본의�해양쓰레기�관리� 정책� 소개� 모습(사진:� 오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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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연안정화�인증서�수여� 모습(사진:� 오션)

국제연안정화�조사카드�작성� 모습(사진:� 오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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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 2016� 유엔�청소년�환경총회�특강

2016년� 10월� 17일�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부설�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�이종명�

sachfem@nate.com

바다쓰레기�주제로�청소년�스스로�자원순환�사회�만들기�방법� 모색

‘2016� 유엔� 청소년� 환경총회의’의� 바다쓰레기� 위원회에

서� 특강을� 했습니다.� 이� 행사는� 유엔환경계획(UNEP),�

에코맘� 코리아,� 유엔협회세계연맹(WFUNA)의� 공동주최

로� 서울대학교에서� 열렸으며,� 초중고� 학생� 269명이� 세

계� 각국� 대표단� 역할로� 참가했습니다.� 참가한� 청소년들

은� 바다쓰레기,� 전자폐기물,� 음식물쓰레기,� 폐기물� 에너

지,� 일회용품�등� 5개� 위원회를�구성하여� 지구를�자원순

환�사회로�만들기�위한� 방법을�스스로�찾아보는�활동을�

진행했습니다.�

바다쓰레기� 위원회� 특강은� 10월1일� 오후에� 열렸습니

다.� 바다쓰레기� 위원회에는� 주로� 대학생인� 의장단과� 국

가별� 대표� 역할을� 맡은� 초등학생� 등� 50여명이� 참여했

습니다.� 영어로� 진행된� 특강에서는� 바다쓰레기의� 정의

와� 원인� 및� 영향,� 유엔� 등� 국제기구의� 바다쓰레기� 대응�

경과,� 그리고� 전세계� 시민들의� 바다쓰레기� 줄이기� 활동�

사례� 등을� 소개했습니다.

강의�후에는� 짧은� 질의� 응답� 시간도� 있었는데,� 초등학

생이� 한� 것이라고� 믿기� 어려울� 정도의� 날카로운� 질문

들이� 이어졌습니다.� 플라스틱은� 바다에� 들어왔을� 때만�

나쁜� 것인가� 아니면� 원래부터� 나쁜� 것인가?� 중국에서�

쓰레기가� 많이� 떠내려� 오는� 것은� 중국� 사람들� 탓인

가?� 미세� 플라스틱을� 청소할� 방법이� 있는가?� 등등...�

질문들의� 높은� 수준에�깜짝� 놀라기도�했지만,� 워낙� 질

문이� 좋아서� 강의를� 진행하는� 저� 스스로도� 흥미진진

하고�열의가�솟는�시간이�되었습니다.�

특강� 후� 청소년들은� 스스로� 바다쓰레기를� 줄이기� 위

한� 결의문을� 작성했습니다.� 이들은� 결의문에서� 바다쓰

레기� 정화� 활동� 활성화와� 이를� 위한� 기금� 마련,� 바다

쓰레기� 줄이기와� 재활용을� 위한� 법규� 강화� 등을� 촉구

하고,� 시민들이�이� 문제에� 관심을�가지도록� 여러�수단

으로� 알리고� 청소� 자원봉사� 등의� 기회도� 더� 많이� 늘

려야�한다고�지적했습니다.

바다쓰레기�위원회�특강�모습(사진:� 에코맘코리아) 바다쓰레기�위원회�대표단(사진:� 에코맘코리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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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� 화장품에�미세플라스틱�사용�금지�된다�

2016년� 10월� 24일�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부설�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�이종명�

sachfem@nate.com

그린피스,� 여성환경연대�등과�협력� 활동성과,� 식약처�화장품�고시� 개정�

‘우리나라도� 2017년부터� 화장품에� 미세플라스틱을� 넣

을� 수� 없게� 된다.� 식품의약품� 안전처는� 화장품에� 미세

플라스틱(마이크로비드)� 사용을� 금지하는� 내용의� ’화장

품� 안전기준� 등에� 관한� 규정’� 일부� 개정안을� 9월� 29일�

행정� 예고를� 통해� 발표했다.� 개정안은� 미세플라스틱을�

화장품의� 사용금지� 대상� 원료로� 추가하고,� 내년� 7월부

터는� 미세플라스틱을� 사용하는� 화장품의� 판매도� 아예�

금지했다.

(사)동아시아� 바다공동체� 오션에서는� 생활� 용품� 속� 미

세� 플라스틱으로�인한� 해양� 오염� 문제를�지속적으로�제

기해� 왔다.� 자체� 세미나에서도� 이� 문제를� 다루었고,� 각

종� 외부� 세미나와� 강연� 등에서도� 이� 문제를� 소개했다.�

2014년부터� 마이크로비드� 없애기� 국제캠페인(Beat�

Microbead))에� 참여하였으며,� 2015년� 스마트폰으로�

화장품� 속에� 마이크로비드가� 들어가� 있는지� 확인할� 수�

있는� 어플리케이션�한국어판을�제작한�바�있다.�

여성환경연대와� 그린피스의� 미세플라스틱� 없애기� 캠페

인에도� 자문을� 제공해� 왔다.� 최근에는� 그린피스,� 여성

환경연대,� 시민환경연구소� 등과� 함께� 정부에� 화장품� 및�

생활용품� 속� 미세플라스틱� 규제를� 요구하는� 민간단체�

공동성명서를� 발표한� 바� 있다.� 이번� 정부의� 화장품� 고

시� 개정는� 이러한� 민간단체들과의� 협력� 활동의� 성과라

고�할� 수� 있다.

화장품� 속� 마이크로� 비드는� 금지되었지만� 궁극적인� 미

세� 플라스틱� 문제� 해결을� 위해서는� 아직도� 갈� 길이� 멀

다.� 우리나라� 미세플라스틱의� 대부분이� 해양수산업에서�

발생하기�때문이다.� OSEAN은� 지금도�해양수산부의� ‘폐

스티로폼� 부표� 통합관리� 체계� 구축’� 사업에� 참여하고�

있다.� 앞으로� 폐어구� 등� 다른� 미세플라스틱� 발생원을�

차단하는� 정부� 정책,� 소비자� 행동� 등을� 이끌어� 내는� 활

동을�진행할�계획이다.�

식품의약품안전처�고시� 제2016-656호

「화장품법」제8조제1항,� 제2항� 및� 제5항의� 규정에� 따른� 「화장품� 안전기준� 등에� 관한�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� 고시� 제

2016-74호,� 2016.� 7.� 28)을�다음과�같이�개정� 고시합니다.

2016년� 9월� 29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화장품�안전기준�등에� 관한�규정�일부개정고시안

화장품�안전기준�등에�관한�규정� 일부를�다음과�같이�개정한다.

별표� 1에� ‘미세플라스틱(5mm�크기�이하의�고체플라스틱)’을�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� 이�고시는� 2017년� 7월� 1일부터�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� 이�고시는�고시�시행� 후� 화장품�제조업자�및�제조판매업자가�제조� 또는�수입(통관일을�기준으로�한다)하는�화

장품부터�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� 이� 고시� 시행� 당시� 종전의� 규정에� 따라� 제조� 또는� 수입된� 화장품에� 대해서는� 종전의� 규정을� 적용한다.� 다

만�해당�제품은�고시�시행� 후� 1년이� 경과한�날까지만�판매하거나�판매의�목적으로�진열� 또는�보관할�수�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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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�속� 미세플라스틱�확인용�앱�스캔�화면� (1)

 

화장품�속�미세플라스틱�확인용�앱� 스캔�화면� 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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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� 스티로폼�폐부자�관리의�외국�사례를�찾아서

2016년� 10월� 17일�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대표� 홍선욱�

oceanook@gmail.com

스티로폼�폐부자를�외국에서는�어떻게�하고� 있을지�살펴보다

스티로폼� 폐부자는� 우리나라만의� 문제일까?� 외국에서는� 어떻게� 하고� 있을까?� 궁금증을� 해결하기� 위해� 9월� 28

일부터� 30일까지�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� 오션의� 연구원들이� 일본에� 다녀왔습니다.� 이번� 방문은� 해양수산부가� 지

원하는� '어업용�폐스티로폼�통합관리체계�구축'� 사업의�일환으로�이루어졌습니다.�

스티로폼�부자를�사용하는�가고시마현�아즈마정의�어업협동조합(이하�어협)을� 가� 보았습니다.� 우리나라처럼�수하

식�굴양식이나� 부유식� 김양식에� 사용하는� 것이� 아니라� 주로� 어류를� 양식하는� 가두리� 형태에� 적용하고� 있습니다.�

스티로폼의� 크기가� 크고� 가두리� 한� 개� 당� 20개� 정도로� 가두리틀� 하단에� 묶어� 가두리를� 띄우는� 기능을� 합니다

(그림� 1).� 하얀� 스티로폼에� 천막천같은� 걸로� 커버를� 씌운� 형태인데,� 커버가� 낡아� 스티로폼� 조각들이� 바다로� 흩

어지는� 문제를� 안고� 있습니다.� 일본에서는� 어민들� 개개인이� 폐부자를� 처리해야� 하는데� 비용이� 들기� 때문에� 처리

하지�않고�적재만� 해� 두는� 경향이� 있습니다.� 쌓아둔�폐부자와� 바닷가�청소행사� 때� 수거한� 폐부자를�어협이� 조합

비와� 지자체의� 보조를� 받아� 대신� 처리하고�처리를� 대행하고�있습니다.� 우리나라처럼�이것을� 녹여서� 다른� 플라스

틱�제품을�만드는�데� 쓰는� 식의�재활용은�하지�않고� 있는데,� 그� 이유는�폐부자의�질이�낮아서라고�합니다.�

도쿄에� 있는� 수산청� 증식추진부� 어장자원과도� 방문하였습니다.� 어업폐기물은� 폐기물처리법상� 산업폐기물로� 분류

되어� 어업인이� 직접� 모든� 걸� 처리해야� 합니다.� 다만� 정부차원에서는� 폐부자를� 잘게� 부수어� 펠렛으로� 만든� 다음�

그것을� 연료로� 사용할� 수� 있는� 보일러� 연구개발에� 지원을� 하고� 있습니다.� 하지만� 수거,� 운반에� 많은� 비용이� 들

어가고� 보일러의� 효율이� 아직� 담보되지� 않아� 더� 많은� 실험이� 필요한� 상황입니다.� 스티로폼� 부자가� 만들어� 내는�

미세플라스틱�문제에�대해서는�안� 쓰는� 방식밖에�없다는�생각이라고�합니다.

수산청에서� 지원하는� 보일러� 연구개발사업과� 폐부자를� 파쇄하여� 부피를� 줄이고� 연료로� 쓸� 수� 있게� 펠렛으로� 만

드는� 업무를� 대행하고� 있는� 마린블루재단도� 방문하였습니다.� 우리나라처럼� 폐부자를� 잉고트로� 만들어� 재활용하

지는� 않고� 있었는데,� 그� 이유는� 재료의� 순도가� 낮고� 비용이� 많이� 들어가기� 때문이라고� 합니다.� 대신� 파쇄하여�

연료화하고�있긴�하지만�전국적으로� 9개� 어협에서만�파쇄기를�이용한다고�하니,� 대부분은�어떻게�처리되고� 있는

지� 알기가� 어려운� 상황입니다.� 보일러를� 개발하고� 있지만� 보일러를� 공급할� 대상에� 대한� 정량적인� 정보� 역시� 파

악하지�못하고�있다고�합니다.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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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� 1.� 일본�가고시마�아즈마정의�어업협동조합에서�어류�양식에�

사용하는�가두리�양식시설>
� <도쿄�수산청�어장자원부에�찾아가�면담하는�모습:� 사진:� KMI>

<마린블루재단�관계자들과�면담하는�모습> <폐부자를�파쇄하여�소각로에�투입하기�좋은� 형태로�눌러� 만든�펠렛>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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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� 2016.국제연안정화의날(학생,� 교사,� 시민이�함께�한� 통영지역)

2016년� 10월� 14일�

충무초등학교�교사�이종호�

ljhking@hanmail.net

깨끗하고�아름다운�통영�만드는�방법을�제시하다

Keep� Tong-yeong� Beautiful(KTB)는� 10월� 9일� 무전동� 해안가에서� 학생,� 교사,� 시민이� 참여하여� 2016.� 국

제연안정화의� 날� 행사를� 열였다.� KTB는� 통영교육지원청� 초등교원자생연구회로� 깨끗하고� 아름다운� 통영을� 자

라나는� 우리� 아이들에게� 물려주자� 것을� 목적으로� 매주� 도남동,� 미수동,� 무전동,� 죽림리� 해안가에서� 쓰레기를�

줍고� 조사하는� 프로젝트� ‘엄마,� 아빠의� 선물’을� 실시하고� 있다.� 이날� 행사는� ‘엄마,� 아빠의� 선물’� 프로젝트� 40

회를� 실시하는� 날이며,� 전� 세계시민이� 참여하는� 국제연안정화의� 날,� 통영지역� 행사를� 동시� 실시하였다.� 행사

에서는� 해양쓰레기의� 피해를� 알리는� 사진전과� 해양쓰레기를� 줍고� 조사하는� 활동,� 통영의� 바다를� 깨끗하게� 만

드는�방법에�대한� 세미나를�열었다.

�

이날은� 태풍� 차바가� 지나간� 직후에� 이루어진� 행사로� 통영무전동� 해안가는� 태풍� 차바가� 지나간� 흔적이� 많았

다.� 해안가� 곳곳에� 양식장에서� 사용한� 발포플라스틱� 부자와,� 어업� 어민들이� 사용한� 밧줄이나� 과자봉지,� 음료

수병,� 담배꽁초� 등� 일상생활에서� 사용하고� 버려진� 쓰레기들이� 해안� 곳곳에서� 발견이� 되었다.� 이날� 행사에� 참

여하는� 사람들은� 해양쓰레기가� 많은� 것을� 보고� 안타까워하였다.� 행사를� 시작한� 후� 행사참가자들이� 쓰레기를�

주우며� 지나간� 곳은� 깨끗하고� 아름다운� 해안의� 모습으로� 변해� 갔고� 참여자들� 이마에� 땀은� 송글송글� 맺히기�

시작하였다.� 이날� 참여한� 죽림초등학교� 학생들은� 해안가� 쓰레기를� 줍는� 어려움보다� 쓰레기를� 줍고� 난� 후� 해

안가가� 깨끗해지는� 모습을�보며� 즐겁게�참여하는� 모습을�볼� 수� 있었다.� 그러나�학생들이�즐겁게� 참여하는� 모

습을�본� 어른들은�오히려�어른들의�잘못으로�해안가가�쓰레기로�넘쳐나는�것을�우리� 어린�학생들이�줍는다며�

안타깝고�미안하다고�하였다.�

�

새통영병원� 앞� 해안가부터� 파로스� 커피숍까지� 500여m� 구간에서� 수거포대(100L)� 22개를� 수거하였고� 쓰레기�

포대에� 담을� 수� 없는� 발포플라스틱은� 63여개를� 수거하였다.� 포대에� 담겨있는� 쓰레기를� 조사하여� 보니� 어업

인이� 사용한� 로프가� 1510개로� 1위,� 양식장� 부자에서� 사용되는� 발포플라스틱� 조각이� 360개로� 2위,� 음료수�

병(플라스틱)� 180개로� 3위를� 차지하였다.� 통영� 무전동� 해안은� 해양� 및� 수로� 활동� 후� 버려지는� 해상기인쓰레

기가�가장�많은�것으로�조사되어졌고�그� 다음으로�일상생활�및� 레크리에이션�활동으로�발생되는�것이�조사되

어졌다.

�

국제연안정화의�날�행사를�실시한�후� 통영� 바다를�깨끗하고�아름답게�만들기�위한� 세미나에서�참가자들은�통

영�바다를�깨끗하고�아름답게�만들기�위해서는�어업인이�사용하고�버리는�로프를�함부로�바다에�버리지�않도

록�어업인을�교육하고�현재� 미세플라스틱을�발생시키는�양식장�부자에서� 사용되는�발포플라스틱�사용을�자제

하거나� 대체용품의� 개발이� 필수적이고� 일상생활에서� 사용되고� 버려지는� 생활쓰레기를� 거리나� 바다로� 버리지�

않도록� 시민에게� 홍보를� 실시하여� 시민들이� 쓰레기를� 함부로� 버리지� 않는� 풍토가� 이루어져야� 깨끗하고� 아름

다운�통영을�자라나는�우리�후손들에게�깨끗하고�아름다운�통영을�물려줄�수�있을� 것이라고�한뜻을�모았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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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환경오염으로�야기된�미세플라스틱이�물고기�유생에�미치는�영향

2016년� 10월� 21일�

(사)� 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이종수�

leesavannah@hanmail.net

이� 논문은�제� 230회� 오션� 정기세미나에서�다루었으며�이� 세미나는�국제세미나로�진행되었다.� 미세플라스틱이�물

고기�유생의�발달에�미치는�영향을�연구,� 보고하였습니다.

� � �

원문� :� Environmentally� relevant� concentrations� of�

microplastic� particles� influence� larval� fish�

ecology.� Science� 352:1213-1216,� 2016

요약�

환경에� 널리� 퍼져� 있고� 축적되고� 있는� 미세플라스틱에�

대한� 지구적� 관심과� 염려가� 꾸준히� 커지고� 있다.� 몇�

가지의� 생물체가� 플라스틱을� 섭취한다는� 것이� 보고되

었지만� 동물에� 대한� 플라스틱� 쓰레기의� 생태학적� 영향

에� 대한� 연구는� 거의� 없는� 실정이다.� 이� 논문에서� 우

리는� 환경오염으로� 야기된� 미세� 폴리스틸렌� 입자들을�

유럽� 농어� 유생에� 노출시킨� 결과� 부화가� 잘� 안되며,�

성장� 속도가� 느려지고� 먹이� 선호도가� 바뀌는� 것을� 관

찰하였다.� 또한� 이러한� 노출이� 위험에� 다한� 반응을� 막

아� 천적으로� 인한� 사망률을� 높인다는� 것을� 알아내었

다.� 이러한� 우리의� 결과는� 미세플라스틱� 입자들이� 물

고기� 유생의� 반응과� 성장에� 화학적으로� 영향을� 미칠�

뿐만� 아니라� 물리적으로도� 영향을� 끼친다는� 것을� 말해

준다.

주요�내용

지금까지� 여과� 섭식자들이� 미세플라스틱을� 섭취한다는�

사실이� 알려져� 있지만� 섭식에� 의한� 생태학적� 영향은�

거의� 밝혀지지� 않았다.� 미세플라스틱이� 축적되면� 해양�

생태계의� 기능에� 영향을� 끼칠� 것이라는� 염려가� 커지고�

있지만� 그� 영향의� 과정에� 대해서는� 알려지지� 않았다.�

이러한� 사실은�특히� 생물체의� 알,� 배아,� 유생에�대해서�

특히� 그러한데,� 이� 생물체들은� 내부� 환경에� 반응하는�

능력이� 제한되었기� 때문에� 수질� 오염물질에� 취약하다.�

이러한� 취약한� 생물체들에� 대한� 미세플라스틱의� 잠재

적인� 영향을� 밝히기� 위한� 이� 연구에서는� 자연환경� 수

준의� 미세플라스틱이� 어떻게� 물고기� 유생의� 발달,� 행

동,� 생존에�영향을�끼치는지를�관찰하였다.�

스웨덴� 해안의� 미세플라스틱의� 평균� 농도는� 7,000� ~�

10,000� 개/㎥� 에� 이른다.� 많은� 어린� 물고기들이� 성장

하면서� 이러한� 높은� 농도의� 미세플라스틱에� 노출되기�

쉬운데,� 이는� 미세플라스틱이� 얕은� 해안에� 축적되는�

경향이� 있기� 때문이다.� 폴리스틸렌� 입자들은� 해양환경

에서� 발견되는� 주요한� 다섯� 개의� 미세플라스틱� 중� 하

나이며� 폴리스틸렌의� 섭취가� 담수� 물고기의� 행동을� 변

화시키고� 지방� 분해를� 방해한다는� 사실이� 밝혀졌다.�

따라서� 이� 연구에서는� 세� 가지� 다른� 농도의� 90� ㎛-폴

리스티렌� 입자들을� 준비하였다.� 1)� 0� 개/㎥� 2)�

10,000� 개/㎥� 2)� 80,000� 개/㎥.� � 세� 가지� 경우의� 모

든� 물고기들에게는� 하루� 두� 번씩� 새로� 부화된� 바다� 새

우(Artemia� sp.� nauplii)를� 먹였다.� 물고기에� 대한� 폴

리스틸렌의� 직접적인� 영향을� 관찰하기� 위해� 발틱해에

서� 부화된� 농어� 알(P.� fluviatilis)을� 수집하여� 세� 가지�

농도의� 폴리스틸렌과� 필터로� 거른� 강하구� 물이� 채워진� �

1,000ml� 의� 유리수조에� 넣었다.� 그리고� 나서� 3주가�

지난� 후� 부화되는� 알의� 수를� 측정한� 결과� 노출되지� 않

은� 알은� 높은� 부화율을� 보였고(96%),� 높은� 농도의� 폴

리스틸렌에� 노출된� 경우는� 낮은� 부화율(81%)을� 보였

으며,� 평균적인�미세플라스틱에�노출된�경우는� 89%의�

부화율을� 보였다.� 이러한� 사실은� 폴리스틸렌이� 화학적

으로�유생에�영향을�준다는�것을� 의미한다.�

미세플라스틱이� 첫� 몇� 주� 동안의� 성장에� 미치는� 영향

을� 알아보기� 위해� 부화된� 유생의� 활동율을� 측정하였

다.� 이를� 위해� 5mm� x� 5mm� 격자� 안에서� 움직이는�

수,� 움직인� 총� 거리,� 유생이� 부동적인� 상태로� 머문� 시

간을� 측정하였다.� 미세플라스틱이� 없는� 대조구에서는�

평균� 농도와� 고농도의� 폴리스틸렌에� 노출된� 경우� 보다�

움직임이� 활발하였고� 움직인� 거리도� 컸으며� 부동적인�

상태로� 머문� 시간이� 짧았다.� 수중에� 사는� 생물체들의�

어린�유생들은�천적의�공격에�취약하여�천적을�감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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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� 본능이� 생존에� 아주� 중요하다.� 먹이가� 될� 생물체가�

천적을� 피하는� 능력을� 측정할� 수� 있는� 한� 가지� 방법은�

화학경고� 사인에� 대한� 반응을� 관찰하는� 것이다.� 이러

한� 반응이� 미세플라스틱에� 의해� 영향을� 받는지를� 측정

하기� 위해� 우리는� 부화된� 지� 열흘이� 지난� 유생이� 담긴�

수조에� 동종의(conspecific)� 경고� 화학물질,� 타종

(heterospecific)의� 껍질� 추출물,� 해수를� 주입한� 후� 반

응을� 관찰하였다.� 대조구의� 유생들은� 동종의� 경고� 화

학� 물질에� 반응하여� 타종의� 껍질� 추출물,� 해수를� 주입

한� 경우보다� 움직임이� 덜했고� 움직이는� 거리도� 짧았으

며� 부동� 자세를� 더� 많이� 취했다.� 평균� 농도의� 폴리스

틸렌에� 노출된� 유생들은� 반응이� 약했지만� 타종의� 껍질�

추출물,� 해수를� 주입한� 경우보다는� 덜� 움직였으며� 부

동자세를� 더� 많이� 취했다.� 반면에� 고농도의� 폴리스틸

렌에� 노출된� 유생들은� 동종의� 경고� 화학물질를� 주입한�

경우의� 반응이� 타종의� 껍질� 추출물,� 해수를� 주입한� 경

우와� 별� 다른� 차이를� 보이지� 않았다.� 물고기에� 노출된�

미세플라스틱의� 직접적인� 생태학적� 영향을� 알아보기�

위해�우리는� 2주된� 유생들을� 자연�상태의� 천적인� 강꼬

치고기(pike)에� 노출시켜� 24시간� 동안� 생존율을� 관찰

하였다.� 유생들의� 생존율은� 대조구의� 유생들에서� 가장�

높아� 46%로� 자연� 상태의� 유생들의� 생존율과� 비슷하

였다.� 평균� 농도의� 폴리스틸렌에� 노출된� 유생들은�

34%의� 생종율을� 보였으며� 고농도의� 폴리스틸렌에� 노

출된� 경우는� 0%의� 생존율을� 보였다.� 부화된� 지� 2주�

후에� 물고기의� 총길이를� 측정한� 결과� 고농도의� 폴리스

틸렌에� 노출된� 물고기의� 길이(8.35� ±� 0.07� mm)는�

대조구(9.17� ±� 0.1� mm)나� 평균� 농도에� 노출된� 경우

(8.89� ±� 0.12� mm)보다� 유의한� 차이를� 보이며� 짧았

다.� 세� 실험구의� 먹이를� 살펴본� 결과� 섭취된� 먹이도�

유의한�차이를�보였다.� 고농도의�폴리스틸렌에�노출된�

경우� 평균� 7.15� ±� 1.2� 개의� 폴리시틸렌� 입자를� 섭취

하였고� 위에는� 오직� 폴리스틸렌� 입자만� 있었다.� 평균�

농도의� 폴리스틸렌� 농도에� 노출된� 경우� 1.4� ±� 0.35�

개의� 폴리스틸렌� 입자를� 섭취하였고� 위속에는� 폴리스

틸렌� 외에도� 다른� 먹이도� 있었다.� 반면에� 대조구의� 물

고기는� 미세플라스틱이� 없었으며� 위속에는� 새우

(Artemia� sp.� nauplii)만� 있었다.� 이러한� 결과는� 새로�

부화한� 물고기의� 유생들은� 먹이로� 자연적인� 먹이보다�

미세플라스틱을�선호한다는�암시해준다.�

이� 실험의� 결과는� � 환경� 오염과� 관련된� 미세플라스틱

이� 농어과� 물고기의� 어린� 유생들에게� 물리적으로� 뿐만�

아니라� 화학적으로도� 영향을� 미친다는� 것을� 말해준다.�

이러한� 사실은� 유럽의� 발틱해에서� 물고기� 자원이� 줄어

들고� 있다는� 사실과� 관련이� 있어� 보인다.� 또한� 우리의�

결과는� 미세플라스틱이� 생태학적으로� 중요한� 영향을�

끼치며� 그� 영향이� 과소평가되었다는� 것과� 미세플라스

틱� 방출을� 제어하기� 위한� 새로운� 관리� 전략이� 필요함

을�강조해준다.�

토론�

1)� 이� 논문의� 결과� 중� 가장� 놀라운� 것은� 물고기의� 유

생들이� 먹이로� 자연� 상태의� 먹이보다� 미세플라스틱을�

선호한다는�사실이다.�

2)� 미세플라스틱이� 물고기들의� 성장에� 영향을� 미칠� 뿐

만� 이니라� 물고기들의� 천적에� 대한� 반응을� 둔하게� 한

다는� 사실은� 미세플라스틱이� 수중생태계에� 미치는� 영

향이�크다는�것을� 알� 수� 있다.

3)� 이� 논문에서� 아쉬운� 점은� 실험� 내용이� 간략하여� 물

고기의� 움직임을� 구체적으로� 어떻게� 관찰했는지� 자세

히�알기� 어렵다는�것이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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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미세플라스틱�사용�제품�찾기」� 자원봉사자�모집

2016년� 9월� 19일�

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하경도�

rudeh3233@naver.com

「미세플라스틱�사용�제품�찾기」� 자원봉사자�모집

「Find� the� products� using� microplastics」

미세플라스틱이� 화장품과� 치약에� 포함되어� 있다는� 사실을� 아시나요?� 우리가� 매일� 매일� 사용하는� 제품에� 들어있

는� 미세플라스틱은� 알갱이가� 작아� 하수구를� 통해� 배출된� 후� 하수처리장에서도� 제대로� 걸러지지� 않은� 채� 바다로�

흘러들어갈� 수� 있습니다.� 이러한� 미세플라스틱은� 소위� “플라스틱� 스프”라� 불릴� 심각한� 해양플라스틱� 오염을� 유발

합니다.� 유럽에서� 시작된� 미용용품� 속� 미세플라스틱� 퇴치운동이� 현재� 전� 세계� 35국으로� 확대되고� 있고,� 각국에

서� 법적으로� 사용을� 규제하는� 등� 적극적인� 대응에� 힘쓰고� 있습니다.� 우리나라에서는� 이제� 이를� 알리는� 단계에�

있습니다.� 동아시아� 바다공동체� 오션에서는� 스마트� 폰� 앱� 한국어� 버전을� 출시하였습니다만,� 플라스틱� 사용� 제품�

목록이� 앱에� 포함되지� 않아� 홍보/사용에� 어려움을� 겪고� 있습니다.� 이� 문제를� 해결하고자� 자원봉사자를� 모집합니

다.

자원봉사자가�할� 일

� •미세플라스틱을�사용하는�화장품,� 치약�등의� 제품을�찾아내어�등록하기

일의�순서

1. 오션으로부터�제품�목록이�포함된�엑셀�리스트를�다운받는다.

2.� 목록에�포함된�제품을�찾아� 바코드의�번호를�엑셀에�입력한다.

3.� 바코드를� 포함한� 제품의� 사진을� 찍어� 복사해� 엑셀파일에� 붙여� 넣는다(사진을� 찍을� 때� 반드시� 바코드를� 포함

해�찍으시기�바랍니다).

4.� 사진과�바코드가�추가된�파일을�이메일로�오션에�보낸다.

※� 엑셀을� 다룰� 수� 없어도� 하실� 수� 있습니다.� 바코드� 입력칸에� 숫자를� 적어� 넣고� 사진을� 복사해� 붙인� 후� 저장하

시면�됩니다.�

다음을�클릭하시면�더� 많은�정보를�얻을�수�있습니다.

링크� 1�

(http://www.greenpeace.org/korea/news/feature-story/2/2016/MyLittlePlastic_blog7/)

링크� 2� �

(http://imnews.imbc.com//replay/2016/nwdesk/article/4101803_19842.html)

자원봉사자�모집이므로� 1365에도�등록되어있습니다

모집기간:� 2016/09� ~� 2016/12

※1365� 홈페이지에서� ‘경상남도�통영시‘� 지역검색�또는� ’미세플라스틱‘으로� 검색�하시면�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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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환영합니다� -� 조갑자�회원님

2016년� 10월� 25일�

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하경도�

rudeh3233@naver.com

이� 달의� 새로운� 회원이� 되어주신� 조갑자� 선생님을� 소개합니다.� 조갑자� 회원님은� 통영� 에코소피아라는� 단체에

서� 해양� 환경� 및� 해양� 생물� 교육을� 전문적으로� 하시는�분입니다.� 오션과는�해양�환경� 융합� 교육프로그램에서�

거제�외간초등학교,� 마산� 삼진중학교,� 사천� 방과후�아카데미,� 통영� 방과후�아카데미에서�해양�환경� 교육을�해

주셨습니다.� 오션의�회원이�되어주셔서�진심으로�감사드리며,� 조갑자님의�가입인사를�전합니다.

“해양쓰레기는� 우리� 모두가� 관심을� 가져야하는� 문제입니다.� 앞서� 실천하고� 있는� 오션과� 함께� 열심히� 동참하

겠습니다.� 모두들�반갑습니다.~~^^”

조갑자�회원님,� 진심으로�환영하고�많은�의견과�정보를�나누었으면�좋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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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� 연구원�모집�공고

2016년� 10월� 19일�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부설� 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장�이종명�

sachfem@nate.com

오션과�함께�할� 연구원� 2명을�모집합니다

1.� 업무� 분야:�해양쓰레기와� 해양환경교육�연구사업에�참여할� 연구원� 1명(석사� 이상� 우대),�아시아태평양�

해양쓰레기�시민포럼�및� 국제협력사업에�참여할�연구원�1명(영어� 중급� 이상�우대)

2.�전공과�자격:� 대졸� 이상,� 전공� 무관,� 나이� 성별� 무관,� 단,� 자원봉사활동�경험이�풍부한�사람

�※� 오션의�연구원들은�매주�세미나를�통해�스스로�연구역량을�키워나가고�있습니다.�

�※� 오션의�연구원들은�모두�해양환경보전을�위한�비영리�자원활동에�참여하고�있습니다.�

3.� 근무지:� 경남� 통영

4.� 처우:� 연봉제(협상),� 4대� 보험,� 선택근무제� 적용(주� 3~5일,� 일수에� 따라� 연봉� 조정),� 3개월� 인턴(임

금의� 80%� 지급)�후� 정식� 계약

5.� 모집기간:� 11월� 10일까지,� 이후� 인원� 채용할�때까지

6.�전형과정:�

���� 1단계:� 이메일(이메일�제목:� 연구원�모집-본인이름)로�문의�

����� 이메일:� loveseakorea@empas.com

����� 이메일에�들어가야�할� 내용:� 주소,� 이름,� 연락처,� 오션에�들어오고�싶은�이유� 간략히�

���� 2단계:� 스카이프�면접

���� 3단계:� 대면� 면접�

����� �� (담당:� 홍선욱�대표)

*� 오션의�인재상

1.� 아름답고�생명이�살아�숨쉬는�바다를�마음에�품은�사람

2.� 첫� 마음� 지켜� 활기찬�걸음� 뚜벅뚜벅�걸어가는�사람

3.� 더불어�숲이�되어� 함께� 성장하는�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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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해주셔서� 감사합니다

4.� 9월�회비�내주신�분들입니다.

2016년� 10월� 21일�

(사)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연구원�하경도�

rudeh3233@naver.com

오션은� 해양쓰레기로� 인한� 환경� 문제� 해결� 방안을� 제시하기� 위한� 전문성과� 과학성을� 지향하는� '연구공

동체'입니다.� 연구와�조사� 사업을�통해� 한발� 한발� 다가가는�연구기관임과� 동시에,� 여러분이� 보태어� 주시

는� 힘을� 얻어,� 여러분과� 함께� 가는� 시민단체이기도� 합니다.� 멀리� 계시면서도� 언제나� 믿고� 힘이� 되어주

시는�회원�여러분,� 정말� 감사합니다.

강대석�강동웅�강성길�강승노�강정훈�고선화�고진필�공필재�곽연희�곽유상�국영숙�권미양�김건우�

김경신�김경희�김기만�김기범�김도근�김동수�김민기�김민철�김상문�김상수�김선동�김성범�김성우�

김수곤�김승규�김영민�김영일�김영준�김용환�김정아�김종덕�김종범�김진일�김태훈�김태희�김태희�

김해기�김호찬�김희종�남정호�노현정�로라킴�류종성�목진용�문효방�민병걸�박경남�박경수�박나미�

박명관�박안수�박영철�박윤경�박인숙�박준용�박철민�박출이�박희제�방인권�백주희�변원정�서석주�

서영옥�성홍근�손석현�손성민�송영경�송한사�시지훈�신용승�신의식�심원준�안병덕�안순모�안순희�

오기택�오정순�원종호�원종화�유병덕�육근형�윤동영�윤선화�윤연민�윤현정�이강만�이광수�이규태�

이동규�이동영�이문숙�이미정�이미희�이보경�이성환�이승현�이시완�이은경�이인식�이재호�이종명�

이종수�이종호�이지현�이찬원�이태식�이현진�임세한�임운혁�임진아�임효혁�장미� 장선웅�장용창�장원근�

전일구�전혜영�전태병�전홍표�정경필�정윤선�정임철�정지현�조갑자�조동오�조명래�조성수�조성억�

조주환�조홍연�주현민�차용택�채홍기�최강진�최승만�최우현�최월숙�최정식�최주섭�최지연�최필종�

최현우�최희정�한기명�한동욱�허낙원�홍상희�홍선욱�홍성민�홍성조�황대호�황선주�황순상�황열순

(주)아인비오코스� (주)지오시스템리서치� (주)하이드로코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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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� 회원�가입�안내

2016년� 10월� 25일�

(사)� 동아시아�바다공동체�오션�이미정

lovetuyo@naver.com

� � � �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(OSEAN)은�해양쓰레기로�인한�환경�문제�해결�방안을�제시하기�위한�전문성과�과학성

을�지향하는� '연구공동체'입니다.� OSEAN의�취지에�찬성하고�회원이�되고�싶은�분은�누구나�가입할�수�있습니다.

http://oseannet.cafe24.com/osean_member/os_form.php

위의�주소를�치시면�회원가입�양식이�나옵니다.� 서식을�작성하여�서명하신�후�아래로�보내주시면�됩니다.

E-mail:� loveseakorea@empas.com� � � � �

전화:� 055-649-5224� � � �

Fax:� 0303-0001-4478

주소:� 경남� 통영시�광도면�죽림4로� 23-96� 리더스빌� 717호

회비�및�기부금�계좌:� 농협� 301-0051-2766-11� 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



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�오션�소개

동아시아� 바다공동체� 오션(Our� Sea� of� East� Asia� Network,� OSEAN,� 이하� 오션)은� 2009년�

설립된� 비영리� 사단법인(해양수산부� 등록)입니다.� 오션은� 해양환경을� 보호하기� 위한� 조사와� 연

구,� 교육� 홍보,� 정책� 개발,� 국제� 협력� 등을� 위해� 설립된� 시민단체이자� 민간� 연구소입니다.� 해양

환경�중에서도�특히�해양쓰레기�문제�해결을�위해� 집중하고�있습니다.� 오션은�환경� 보호를� 위한�

시민들의�자발적인�모임인�동시에,� 환경� 문제� 해결� 방안을�제시하기�위한�전문성과�과학성을�지

향하는� ‘연구공동체’입니다.� 정부와� 연구기관,� 지방자치단체,� 어민과� 기업� 등� 해양환경과� 연관을�

가지고� 있는� 다양한� 이해당사자는� 물론,� 우리나라,� 동아시아� 그리고� 지구촌의� 모든� 시민들과� 함

께�해양쓰레기�문제를�함께� 해결해�나가고자�합니다.� 오션은�시민� 여러분들의�참여를�언제나�열

렬히�환영합니다.

함께하는�사람들:� 대표� 홍선욱,� 연구소장�이종명,� 연구원�이종수,� 이미정,� 하경도

이사� -� 강대석,� 이인식,� 시지훈,� 이규태,� 김기범,� 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예술�감독� 김정아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교육�프로그래머�김태희,� 이종호

사무실�주소:� 경남� 통영시�광도면�죽림4로� 23-96(지번.� 죽림리� 1570-8)� 리더스빌� 717호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� (우.� 53013)

전화번호:� 055-649-5224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Fax:� 0303-0001-4478

홈페이지:� www.osean.net� � � � � � � http://cafe.naver.com/osean

대표� 이메일:� loveseakorea@empas.com

표지그림� :� 김정아� <바다� 귀� 기울여�봐요>� 2012,� 종이에�수채

※오션에서는�해양쓰레기와�관련된�여러분들의�소중한�원고를�기다립니다.

이�뉴스레터는�다음과�같이� 인용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�

홍선욱� (편집).� (2016).� 오늘의�해양쓰레기:� (사)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�월간�뉴스레터.

통권79호.� 2016년� 10월.


